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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텍투쟁 12년 끝내자!콜텍투쟁 12년 끝내자!
1월 8~9일 1박2일 투쟁 후 본사 앞 농성 시작!1월 8~9일 1박2일 투쟁 후 본사 앞 농성 시작!

새해에 12년을 맞이한 콜텍 투쟁

콜텍지회의 투쟁이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다. 이제는 

끝내자는 열망이 높다. 작년 12월 26일에는 사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1월 2일 3차 교섭까지 진

행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노사 양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2007년 콜텍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로 인해 콜텍 노동

자들은 12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콜텍 

자본은 해외공장을 통해 멀쩡히 사업을 계속해왔다. 자본

은 살찌는 동안 노동자들은 고통에 살아야 했다. 

본사 앞 집중투쟁 시작!

콜텍지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이제는 본

사 앞으로 옮겨 끝장 투쟁을 결의한다. 1월 8일(화) 11

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총 앞, 민주당사 앞으로 행진

을 벌인다. 9일(수)에는 15시 행진, 16시 본사 앞 집중

집회를 개최하고 본사 앞 농성을 시작한다. 12년의 한을 

풀고 콜텍 노동자들의 승리를 만들기 위한 끝장투쟁이다.

지부는 15시 등촌역에 집결해서 행진하고 16시 본사 앞 

집회를 함께 할 계획이다. 콜텍투쟁이 새해를 맞아 더 힘

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지부의 연대도 끝까지 간다!

콜텍 투쟁이 12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지부 

조합원들의 연대였다. 지부 전체 조합원들이 매월 지부결

의금을 내서 콜텍투쟁을 비롯한 투쟁사업장을 지원해왔

다. 콜텍지회도 지부결의금의 힘으로 지금껏 투쟁을 버텨

올 수 있었다. 결의금은 콜텍투쟁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

이었다.

벌써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끝장을 보

기 위한 투쟁으로 가고 있다. 지부의 연대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이번 1박2일 투쟁과 본사앞 농성에서도 지부 

전체 연대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의 연대로 콜텍투쟁을 

꼭 승리로 마무리하자. 2019년 투쟁의 시작은 콜텍투쟁

이다.

故김용균 동지 추모행동 * 주요 일정 *

□콜텍끝장투쟁결의대회

  1/9(수) 15시 서울 등촌역

□ 故김용균 추모문화제

  1/10(목) 15시 태안발전소 앞

  1/12(토) 시간미정, 청주성안길

□ 금속노조 정기대대

  1/14(월) 14시 대구엑스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동지

를 추모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추모행동을 전개하

고 태안화력발전소 앞 집중 문화제, 전국적인 서명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

책 수립,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현장 시설 개선 및 안전설비 완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부발전은 현장 훼손과 진실은폐를 시도

하고 있다. 작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반쪽짜리다. 더욱이 고인이 목숨

을 잃은 발전소는 하청, 재하청의 고용구조도 그대로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서 더 큰 투쟁이 필요하다. 


